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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사회과도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수

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는데,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으로 구분되며, 10학년 사회는 심화보

충형에 속한다. 그 동안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각 교과목별로 현장에 적용할만

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회과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10학년 사회의

“태풍과 인간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상에 명시된 22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되, 여건이 성숙되면 주제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준별 학습 집단은 한 학급내에서 2∼3 수준의 여러 모둠으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거나, 두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반과 보충반으로 재편성하고, 각 반을 다시 수준에

따라 두 수준의 여러 모둠으로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 있다.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은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한 성취 수준 70%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학생의 희망 등

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적용한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심도 깊고,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 보충

과정은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평이하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며, 교사

의 세심한 안내 및 지도와 아울러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한다.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각 수준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널리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평가는 학습한 내용 모두에 대하여 다양한 형

태의 평가 자료 모두를 활용하도록 한다. 

수준별 수업은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시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2차시에는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

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모둠별로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고, 제출한 과제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추가

과제는 학생이 선택하여 각자 수행한다. 보충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별도로 제시한 과제

를 수행하며, 형성 평가나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 후,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특별 보충 지도를 받

고,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별도의 과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주요어 :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태풍과 인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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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7차 교육과정기에 적용하게 될 수준별 교육과

정은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문서에 의

하면, 사회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편성하고, 11~12학년은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과에는 심화보충

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10학년 사회만을 대상으

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

에 수준별 교육이 필요한 이유부터 살펴보고자 한

다.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차

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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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from the school year 2002 tha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s applied to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The 7th curriculum aimed at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is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types : the level-based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enriched and supplementary courses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and the subject-selected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second type is applied to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For the last five year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abou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but there is
hardly any research applicable to each of subjects of the high school. Thus I tried to find a way applicable
to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mainly referring to the unit “Typoon and human life” of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explicit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at we must teach 22 units at least by the way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If the situation is improved, we had better teach more units by the same way. There may
be two ways of grouping the differentiated students(the ablility grouping). One is to form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wo or three differentiated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within a class. The other is to
divide the students of two classes into the enriched and the supplementary class, each of which is
reorganized into two or three differentiated groups.

The enriched class consists of the students that exceed 70% of the learning achievement, while the
supplementary class consists of others. Students of the enriched class learn more difficult, creative,
deliberative and problem-solving contents for themselves or by each team. Students of the supplementary
class learn the normal, or easy-yet-interesting contents sometimes for themselves or sometimes under the
guide of the teacher. 

We must make, distribute widely and use the differentiated instructional materials adjusted to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and diverse instructional methods. The evaluation of the differentiated learning is
made with regard to all the contents learned in the enriched class and the supplementary class by different ways. 

The differentiated class consists of several stages. In the first class, every student learns the normal
contents and takes the formative test after the learning. In the second class, students are formed into the
enriched and the supplementary classes, the former learns higher level of the contents, the latter the lower
level of the contents. In the enriched class, students select and accomplish the task by the unit of team, are
evaluated by the report submitted by themselves. Each of students selects and accomplishes additional
task for oneself after the learning or not. In the supplementary class, students repeat the normal contents
or accomplish another task, and take the formative test. After the test, those students failing to reach the
level of the learning achievement are to study the special supplementary contents. Others select and
accomplish the additional task as their own will. 

Key words : the curriculum differentiation, the enriched and supplementary courses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typoon and human life



재를 가지고 같은 수업 방법으로 일제식 수업을 실

시해 왔다. 이런 형태의 수업에서는 학업 성취 수준

이 높은 학생들은 이미 아는 내용을 배우면서 지루

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교과 내용

을 공부하며 마지못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고, 수

준이 낮은 학생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옆 친구와 떠들거

나 장난 치고, 만화책, 소설책 등을 몰래 읽거나, 역

시 잠을 자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진급하게 되면 학습

결손이 자꾸 누적되어 학생간 수준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달리하여 모든 수준의 학

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 집단을 편성하여 수업을

함으로써 현재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수준별 교육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은

학업 성취 측면이나, 정서 발달 측면에서 더 효과적

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교육적, 사회

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학업 성취 측면을 지

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인 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

이 있으며, 상위 수준에 진입하고자 하는 학부모들

의 욕구가 과열될 경우에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염려가 높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공표되었고, 이제 그 실행 단계에 와 있

다.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이미 익히 아는 바이

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분

적으로라도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1)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

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각종 연구 보고

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다. 그리고 현장 교사 중 상당수는 수준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준별 교육과

정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의 수준별 교

육을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10학년 사회의 모

든 주제 (또는 소단원, 내용 요소, 이하 주제로 통일

하여 표기)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아

니고, 총 113 주제 중 22 주제에 대해서만 심화 학습

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표 1 참조). 교육

과정 문서에는 중단원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단원의 내용 요소는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

서 교과서마다 주제의 수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의 교과서가 비슷한 수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가 주제명과 교수-학습 자료, 교수-

학습 방법 등은 다를지라도 다루는 중심 내용은 비

슷하다. 

물론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만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일제식 수업

을 실시하라는 의미로만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들 주제를 사례로 해서 다른 주제도 수준별 수업

을 실시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축소 또는 확대 해석 여부에 따라서 수준별 수

업의 편성 및 운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운영 방식을 선택하든 이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수

준별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를 벗어나므로“태풍과 인간생활”주

제를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교육

을 원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현

재의 학교 여건을 보면 전면적인 개별화 수업의 실

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사실 개별화 수업은 차

치하고 획일적인 일제식 수업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

는 것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여건이 나쁘다 하여 바른 길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준별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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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과정에 명시된 연간 심화 학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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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

라 몇 개의 학습 집단으로 편성하여, 각 집단마다 적

절한 수준의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별화 수업의 이상까지는 실천할 수 없지만, 기존

의 일제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좀더 적합한

수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1997년

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이 고시되기 전에도 교사 개인 또는 학교 단위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외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

다.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때,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학생

의 학업 성취 수준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 것이다. 

새로 고시된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육과정의 최종

집행자인 교사와 단위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

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교육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여건에서 동일

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

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

과정의 유형은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등 3가지이다. 이 중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은 10학년

까지, 과목선택형은 11~12학년에 적용하며, 도덕, 기

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것

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하다. 1970년대 이전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했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교마다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학교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부터, 각 학교에는 일

괄 배정하되 학교 내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들

의 능력에 따라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무학년제, 영

재아 또는 부진아만 수준에 맞게 편성을 달리하는

제한적인 무학년제, 학년은 동시 진급하되 능력에

따라 학급을 달리 편성하는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

단 편성, 각 학급에는 임의로 배정하되 학급 내에서

수준에 따라 분단 또는 모둠을 편성하여 학습하는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림 1 참조) 이 중에서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하

에서 비교적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는 학습 집단

편성 방법은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과 학급

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뿐이다.2)

학년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제 7차 교육과정

부터 도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특히 단계형 수준

별 교육과정에서는 속진 및 재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과목별로 이동 수업

을 하거나, 여러 과목에서 속진 또는 재이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

다.3) 더군다나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은 속진 또

는 재이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과목 선택형 교육 과정 운영시에나 적용 가능하리라

고 본다.4)

영재아나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속진 및 재이수

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현행 교

육과정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

지 이유로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현재와 같이 학업 성취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학

생이 진급하는 체제하에서는 굳이 유급(또는 재이

수)할 필요가 없으며, 나이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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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

·교과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한 교과에 적용.

·이전 학습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에 적용.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편성 운영(수학, 중등 영어).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지 않은 교과에 적용. 

·교육 내용은 학생의 능력 또는 흥미에 따라 심도와 폭을 조절하여 구성. 

·학년별로 편성 운영(사회, 국어, 과학, 초등 영어).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편성 운영.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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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의 다차원 조합



에서는 속진할 경우 질시를 받아(흔한 표현으로“왕

따”를 당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어렵다.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으로는 모든 과목

또는 도구 과목 성적, 각 교과목 성적에 따라 학급을

달리 편성하거나, 영재아 또는 학습 부진아를 모아

서 별도의 반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은 이마

저도 우열반 편성이라고 하여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양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그래도 현장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각 교과목별로 수

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교

과목에 대한 각 학생들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

에 우열 의식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

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각 교과목별로 자신의 수

준에 적합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점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현재와 같은 행정반 체제

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급

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는 있어도 모든 교

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전 과목을 대상으

로 이런 학습 집단을 편성하려면 학생 이동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5) 그리고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

육 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제한적인 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려면 동일 교과의 시간을 동시에 배정

해야 하며, 결강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

리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의 수에 따라 수준별

반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시간표를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크게 두

수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개별학습이 이상

적이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다인수 학급인 우리 나

라 현실에서는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

준에 따라 4개 이하의 분단을 편성하거나 학교 실정

에 따라 4∼6명 정도의 모둠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수준별 학습 집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할 것인가?6) 그 기준으로는 해당 교과목의 학

업 성취 수준을 비롯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

의 흥미와 관심, 인접 관련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

준, 도구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 학생의 성장 배

경,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지, 담당 교사의 판단, 학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

다. 왜냐하면 교육은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다 고려

하여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먼

저 해당 교과목의 전단계 학업 성취 수준을 기준으

로 구분을 한다. 

여기에서 수준 구분 기준이 문제로 등장한다. 교

사 나름대로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달성했으

면 상반, 그 이하를 하반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목표 수준은 대략 60-70% 정도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7) 원래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교과 내용은 그

학년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이므로 이 정도의 목표

수준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들의 흥미와 관심, 열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

에서 소속 학습 집단을 변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8)

이 때 너무 많은 학생이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

접 관련 교과목 및 도구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준 차이가

별로 없었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수준 차이가 현저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반에 속하고자 한다면 적합

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적정하게 인

원을 배정하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학습 집단 편성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는 평가 회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냐하면 제일의 기준이 이전 단계의 학업 성취 수준

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를 최소화하려는 추세라면 공식적, 전

체적으로 1년에 4회의 평가를 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1년에 4회 정도 상반과 하반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편성한 학습 집단의 안정성도 고

려해야 하므로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지속하는 것

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무 자주 학습 집단을 바

꾸게 되면 학업 성취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사회과의 경

우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章)

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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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라서 운영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회과와 관련이 있는 심

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

든 학생들이 기본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생들의 학

업 성취 수준에 따라서 심화 또는 보충 내용을 학습

하는 것이다. 기본 과정의 학습에서 학업 성취 수준

이 높은 학생들은 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보충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9)

심화 학습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본 과정에서

이미 다룬 내용보다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서 난이

도나 복합도가 높은 활동,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

력 등을 요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보충 학습은 학생이 기본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 학습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하여 제

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내용이

라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을 찾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

탐구 수준이 높으며, 기본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

용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심화 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다른 내용을 선

정하여 제시하여도 된다. 

여러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을 할 때 학습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과정의 학습을 마친 후

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화보충학습

은－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 차이가 현격할 수 있

으므로－개별 학습이나 모둠 학습 형태를 취하는 것

이 좋다고 판단된다. 

학습 활동 역시 교사가 상세하게 안내하기 보다

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심화 과정에

비해 보충 과정의 경우에는 교사의 안내와 지도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학생의 자기 주

도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

과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맞게 다

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본인의 흥미와 적성, 학습 능

력 등에 맞게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고, 같은 주제를 선택한 모둠 내에서도 역할을 분

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화보충 학습에 대한 시간 배당은 학교의 여건

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다. 교과별 연간 수업시

수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과의 경우 6단

위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주당 3시간씩, 최소 34주 수

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102시간 이상의 연간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10) 이 중 기본

과정에 80%를 심화보충과정에 20%를 배당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과정대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만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한다면 기본 과정 학습 시간과 심화보충

과정 학습 시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매 시간 학급내 수준별 학습을 실시할 경우,

심화 모둠은 수업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기본 과

정은 물론이고 심화 과정까지 학습하고, 기본 모둠

은 수업 시간 내에 기본 과정만 학습하며, 보충 모둠

은 재량 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특별 보충 학습 시간

까지 동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므로 기본

및 심화보충 과정에 대한 시간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 외에 사회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준별 교육

과정 운영 방안은 다음 장(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및 활용

수준별 교수-학습을 원래 의도대로 잘 진행하려면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준별, 교수-학습 방

법별로 제작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일제식 수업하

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수-학습 자료를 한 가지

만 제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교수-학습하더라도 교수-학습 방법이 다르면

각 방법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고, 지역

과 학교에 따라 교육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준별 학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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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

보다 3∼4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학생의 수준과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은 현행과 같은 내용 전달 위주의 교수-학습 자

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요

구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누가 제작할 것인가? 하

는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

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회과는 검정 교과서이

므로 해당 출판사가 교과서와 지도서 외에 교수-학

습 자료까지 제작하여 배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지도서를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지 않고 교수-학습 자료를 모아 출판사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둘째,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과학연구원 등의

주도하에 제작하는 방식이다.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상호 협력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2001년 현재 각 시도가 교과를 나누어 맡아서 수준

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셋째, 각 교과별 교사 단체의 주도하에 제작하는

방식이다. 교사 단체는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참여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나 비용 조달이 곤란할 것으

로 보인다. 적절한 지원 또는 보상 체계만 갖추어 진

다면 이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각 학교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교수-학

습 자료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

든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각각 수준별 교수-학습 자

료를 제작하는 것은 시간과 금전의 낭비일 뿐만 아

니라 수준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자료를 상

호 공개하고, 교사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수준 높은 교수-학습 자료

제작을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수-학

습 자료 제작팀에 합류하여 본인이 가장 능력을 발

휘할 수 있는 영역의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별도의

자료 제작팀을 구성하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자를 두어 구성원들의“내용 영역”을 조정하고, 전체

적으로는 글 편집, 그래프·그림·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의“업무 영역”도 분담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작

하면 교사 각 개인은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해당 교과 전체에 대한 다양한 수준, 다양한 교수-학

습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번만 제작하면 되므로 비용 면에서

도 훨씬 저렴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보급

하게 되면 보급상의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선택하여 학

생들에게 제시하면 되는데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

다. 이들 자료의 제시 방법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

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서 인쇄물이나 OHP TP등으로 자료를 변

환하여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료를 개발하다보면

학교 현장의 여건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교과목 담당 교사

가 자료를 본인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서 학교의 여

건과 주변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

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자료는 다시 교과별 홈페

이지나 교사 연구 단체 등의 게시판에 등록하여 필

요한 다른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더

욱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수-학습의 수준이 더

욱 높아지고, 각 상황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자료나 평가 문항, 사진 자료 등도 공

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5.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평가

현재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보고서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첫

째, 재이수 보다는 특별 보충 과정을 통해서라도 모

두 진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진급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심화 보충 학습 집단의 편성은 단위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며, 이 때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셋째, 형태는

좀 달라지더라도 현행 평가 체제의 골격은 계속 유

지하도록 한다. 넷째,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

안을 연구하여 적용한다. 등이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나온 요구

조건이지만 궁색함을 면하기 어렵다. 단계형의 경우,

보충 지도도 하고, 특별 보충 지도를 했는데도 수준

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재이수를 하게 하고, 수준이

뛰어난 학생은 상위 단계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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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리고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을 많

이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논란의 여지

가 많은 골칫거리를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이제 학부모와 학생, 대학 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성취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

여 불합리한 각종 제도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은 평가 자료를 대학 입학 전

형 자료의 하나인 내신 성적 산출 근거로 삼아야 하

는 불가피한 현실 상황 때문에 제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 평가는 필요하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에 따라서

심화 보충 학습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교수-학습을 실시한 후 그 학습에 대한 성취 수준도

확인해야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과제 부과나 특별

보충 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

의 실시 시기와 회수, 결과 분석 등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원래의 취지대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단계형에서는 그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단계와 함께 그에 대한 성취 수준을 기록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심화 보

충형은 심화 학습 집단과 보충 학습 집단이 서로 다

른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평가 내용 요소가 문제

가 된다. 보충 학습 집단은 대개 기본 학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로 심화 학

습 내용의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내신 성적 산출 근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둘 다 포

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렇게 해야만 기본 과정뿐만 아니라 심화 보충 과정

까지 포괄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만약 기본 과정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 한

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화 보충 과정은 형식

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심화 보충 학습에 대

한 학생 각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경

우에는 각 학습 집단별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평

가하면 되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식

을 선택하여 실시하면 된다. 

평가의 시기는 총괄 평가는 현행대로 학기당 중

간과 기말 두 번에 걸쳐서 일제히 실시하되, 평가 결

과는 수행 평가와 수시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합산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

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해당 차시마다 모든 학생을 대

상으로 기본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보

충 및 심화 학습이 끝난 후에도 각각 평가를 실시해

야 한다. 평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앞으로 수

준별 이동 수업이 각 과목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경

우에는 평가의 시기와 방법, 형태에 대한 교사의 자

율권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될 것이다.

평가 결과를 진급이나 학습 집단 편성의 기준으

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

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1. 교수-학습 계획과 지도 방안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과의 경우 중단원 또는 주제

와 관련하여 22개의 심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해

당 주제에 대한 수준별 수업은 1차시와 2차시로 구

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1차시에서는 먼저 관련 단원의 기본 내용을 중심

으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수준으로 교수-학습을 진

행한다. 예를 들어“태풍과 인간 생활”11)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다면 먼저 표 3과 같이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태풍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

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그림 2

참조). 태풍 관련 사진이나 화보를 보여 주거나, 태

풍 피해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다. 신문에 실린 기사를 TP에 복사하여 OHP로 제시

하거나 피해 상황을 보도한 TV 뉴스를 컴퓨터로 검

색하여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허리케인”, “퍼

–40–

표 3.  학습 목표

·태풍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태풍의 특성을 체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풍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알아보고 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펙트 스톰”등의 태풍과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는 것

도 좋은데, 이 경우에는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한다. 

내용 전개시에는 내용의 학습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태풍과 인간 생활”주제와 같이 자연과

학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

용의 전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단원의 학습

의 경우에는 크게 보아 태풍의 특성, 태풍이 인간 생

활에 미치는 영향, 대책 수립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1차시에서는 태풍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2차시에 심화

반과 보충반에서 수준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12)

태풍의 특성13)에서는 발생 지역 - 발생 원인 - 발

생 시기 - 태풍의 위력 - 태풍의 구조 - 태풍 예보

- 태풍의 성장·이동·소멸, 태풍 피해 등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표 4 참조). 학습 전개가 논리

적, 체계적, 탐구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해

야 한다. 내용 전개시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선수 학

습 내용을 잘 이끌어 내야 하며, 이해의 수준을 높이

기 위하여 각종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내용 전개 말미에는 습득한 지식을 오랫동안 기

억하도록 지금까지 교수-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때 정리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OHP TP나 파워 포인트 자료 등으로 제시

하면 효과적이다. 적용 교수-학습 형태에 따라서 교

사는 수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이후 실시하는 형

성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학습 집단 편성 자료로 활

용하면 좋다. 

이 시간에 배운 것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 형성 평가 문항은 10문항 이내로

제시하되 학생들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난이도

가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표

5 참조). 형성 평가지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하며, 학

생들이 교차 채점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채점 후에

는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별

도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시

간에 이루어질 수준별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열

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이 명백하

게 드러나기 때문에 분반시 형성평가 점수에 관계없

이 본인이 속하고 싶은 반을 스스로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가 채점을 하는 경우에는 답

안지를 수합하여 별도의 시간에 교사가 채점을 한

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더욱 잘 파악

할 수 있고 이후의 학습을 더 잘 안내해 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

야 되고, 여러 반을 담당해야 되는 경우에는 채점 작

업의 부담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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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차시 모형

표 4.  기본 학습 내용

1) 열대성 저기압과 태풍의 정의

2) 태풍의 발생 지역

3) 태풍의 발생 원인과 조건

4) 태풍의 발생 시기

5) 태풍의 등급 분류와 명칭 부여

6) 태풍의 구조

7) 태풍의 위력 (가항반원과 위험반원)

8) 태풍의 성장 - 이동 - 소멸

9) 태풍의 예보

10) 태풍 피해 :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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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본 학습에 대한 형성 평가 (예시)

1) 태풍과 성질이 비슷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북아메리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① 치누크 ② 사이클론 ③ 윌리윌리 ④ 토네이도 ⑤ 허리케인

2) 보기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3) 아래 지도에 태풍의 주요 발생 지역을 표시하라. 

4) 아래 태풍의 구조도에서 바람이 약하고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은 구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    )반원이고, 오른쪽은 (    ) 반원이다.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채점 결과에 따라서 학습 집단을 편성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술하였다. 여

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별도의 학습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가급

적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학습 집단 편성이

끝나면 차시 학습에 대하여 안내하고, 각 수준 반별

로 적합한 과제를 부여한 후 1차시 수업을 종료한다.

2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미 부여받은 과제를 수

행해 왔는지 확인을 한다(그림 3 참조). 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서 이후의 교수-학습 활동을 다르게 전

개해야 한다. 이 때 교사의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의 일제식 수업과는 달리 수준별 수업

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것

이다. 따라서 학습 준비 단계부터 예민하고 철저하

게 살펴서 수준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실 환경 하에서는 한 교실에서 여

러 학습 집단이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참

으로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보

다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심화반과 보충반도 다시 여러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반을 두

수준의 여러 모둠(상하 각각 네 모둠 정도)으로 편

성하고, 별도의 학습 자료를 각 수준마다 제시한다.

각 학습 자료는 약간의 여분을 준비하여 다른 수준

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보충반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흥미 있게 작성하여 반복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심화반의 경우

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되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조사한 후 보고

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찬반양론이 비등한 사건이

나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을 선정하여 토론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태풍과 인간 생활”주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 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류별로 파악하고 언제, 어디

에서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 분류하

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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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차시 모형



생 스스로가 실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

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각

모둠을 순회하면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모둠의 경우에는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한다. 교사는 특히 하 수준의 학

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 수준의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

습을 잘 진행해 가는데 비해 하 수준의 학생들은 자

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보충반과 심화반의 학습에 있어서도 여기에 제시

한 교수-학습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지역과 학

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여 적

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둠 학습이 끝나면 각각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수준별로 서로 다른 평가지를 사

용한다. 평가는 그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반은 심화반

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보충반은 보충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이들

평가 자료가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렵지만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교사들이 많을 때 왜곡된 교육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가 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교차 채점하게 하고

목표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과제를 부

과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게 한다. 특히 보충반

학생 중 목표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특별 보충

을 통해서라도 목표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

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학습 집단의 편성

제한적인 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려면 동일 교과의 시간을 동시에 배정

해야 하며, 결강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

리 강구해야 한다. 사회과의 경우 모든 차시에 걸쳐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시에

대해서만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회과 내

부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일부 차시의 수

업을 위해서 다른 교과목의 시간표 작성 및 수업 진

행에 곤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 

교과목별로 학급간 수준별 반 편성을 할 경우 교사

의 수에 따라 수준별 반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교

사의 수가 많아지면 시간표를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

문에 결국 크게 두 수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반 내에서 2∼4 수준의 학

습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개별 학습이 이

상적이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다인수 학급인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수

준에 따라 4개 이하의 분단을 편성하거나 학교 실정

에 따라 4∼6명 정도의 여러 모둠으로 편성하는 것

이 좋다. 한 학급 안에 수준에 따라 여러 학습 집단

이 존재한다면 각각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

해야 하며, 교수-학습 방법도 각각 달라야 한다. 한

교사가 이를 다 감당하려면 각 수준의 교수-학습 자

료를 개발(적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해야 하고 각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 익혀서 적용해

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만만하지 않다. 더군다나 수업 시간에 각 집

단의 지도 및 안내에 할애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

에 보조 교사 없이 혼자서 여러 수준의 학습 집단을

한꺼번에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

라서 분단을 여러 개 편성하더라도 수준은 2~3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의 학습 집단 편성이 사회과 수준별 학

습 집단 편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능

하다면 두 반씩 같은 시간에 사회 수업을 편성하고,

수준에 따라서 두 반의 학생을 상, 하 두 반으로 재

편성하고, 다시 각 반을 상, 하 두 집단으로 편성하

는 것이다. 이 때 각 집단은 학생수를 고려하여 수준

이 동일한 두 분단 또는 네 모둠으로 편성한다.14)

둘째,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학

급내에서 수준별로 학습 집단을 편성해야 한다면,

심화와 기본(또는 보충)의 두 집단으로 편성하거나

심화, 기본, 보충의 세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

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수준 차이가 적을 경우에

는 두 집단으로, 수준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세 집단

으로 편성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의 역

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세 집단으로, 그렇지

않다면 두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네 집단 이

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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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학습 결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과 수준별 학습 집단의 편성 기준도 앞 장

(章)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각

기준의 고려 우선순위는 달라야 한다. 학생마다 각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열성 등이 다르고, 기본적

인 수학 능력도 다를 것이므로 전 과목의 총점이나

도구 과목 총점 보다는 사회 교과의 성적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 교과는 크게

보아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 세분하면 자연지리, 인

문지리, 환경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영역 또는 대단원마다 학생

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역 또는 대단

원에 대한 각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 집단을 편성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교과의 학업 성취 수준 이외에 고려할 것은

학생의 의지와 교사의 판단 등이고, 기준을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자

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학습 집단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해석, 판정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물

론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이 장기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시마다 수준별 학습 집단을 새로 편

성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준별 학습 집단의 편성 시기를 논의할 때, 사회

과의 경우 한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되는데 모든

주제에 대해서 수준별 수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

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주제만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주제에 적용할 경우에

는 앞 장(章)에서 제시한 대로 학기별로 학습 집단

을 편성하면 된다. 하지만 2주에 한번 즉 6∼8시간에

한번 정도씩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라면 교사가

수행 평가를 통하여 해당 대단원, 중단원 또는 관련

주제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학습 집단

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주제의 학습을 수준별

로 진행하는데 더 적합한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 있

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의 행정반에서 함께

배우다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때만 가끔 새로운

학습 집단을 편성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

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심화 학습 지도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은 심

화반, 보충반 모두 비중을 두어 교육하는 것으로 되

어 있으나, 국가와 사회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

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심화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이다. 정보

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간

무한 경쟁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두뇌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2차시로 나누어 수준별 교수-

학습을 실시할 경우 1차시에는 수준에 관계없이 모

두 기본 내용을 다룬다(그림 4 참조). 기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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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심화 학습 지도 과정



교수-학습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다 함께 수업을 받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학생을 주

요 교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

당히 어렵다.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고

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즉 난이도가 낮은 내용들

은 웬만한 학생들이면 다 알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

을 진행해야 옳을 것이다.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내

용보다 조금 더 진전된 또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높은 상 수준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중 수준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다루

며, 하 수준의 내용은 섭렵하는 정도로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기본 학습이 끝나면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학업

성취 수준이 70% 이상인 학생들로 심화반을 편성한

다. 심화반을 편성할 때 성취 수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불허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 이내의 차하위 학생들에게 심화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심화반 편성 대상자 중에서

도 보충반에 참여하고자 하면 허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심화반 담당교사로 반드시 더 유능한 교사를 배

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심화반의 수업이 보

충반의 수업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

이 보충반보다는 심화반을 맡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1학

기 또는 1년 단위로 학급을 편성할 때에 해당하고,

해당 주제별로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급을 새로

편성할 경우에는 두 교사가 교대로 심화반과 보충반

을 맡으면 된다. 

심화반의 학습 내용은 난이도 면에서는 기본 내

용 교수-학습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높은 수준에서

주변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도록 한다(표 6, 표 7 참

조). 이 때 학생들은 본인 또는 모둠의 의사에 따라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해당 단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야 하겠지만 교사 주

도의 학습 보다는 학생 주도의 수업, 내용 암기 위주

가 아닌 새로운 사실을 조사 발표하는 수업, 사회 현

상에 대한 분석 및 판단, 토론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이 끝난 뒤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기본

내용 학습에 대한 평가나 다른 수준의 학습 집단에

대한 평가와는 평가 방식이 달라야 된다(표 8 참조).

왜냐하면 교수-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나 토론 과정, 발표 자료, 학생 창작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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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심화 학습 내용 (예시 1)

제목 : 태풍의 이동 경로와 태풍 피해 조사

1)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태풍의 이동 경로도를 제

시한다. 

(사라, 애그니스, 글래디스, 셀마 등 주요 태풍이나,

올가, 프라피룬 등 최근 발생한 태풍의 이동 경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한다. 그 이유는 이들 태풍

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3)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를 설명하도록 한다.

4) 당시의 강수 자료를 조사하여 비교하도록 한다(평가

자료로 사용시 생략).

5) 틀렸을 경우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린 이유를 다시 설

명하도록 한다(〃). 

6) 해당 태풍과 관련된 자료를 태풍 백서나 기상청 홈

페이지를 검색하여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각 지역

별로 구분하도록 한다.

7) 홍수, 침수, 폭풍, 해일 등으로 피해의 종류를 구분하

도록 한다.

8) 특정 유형의 피해가 많은 이유를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9) 각 지역의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표 7.  심화 학습 내용 (예시 2)

제목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특성 조사하기

(1)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자주 태풍이 불어오는가?(연도

별, 월별로 구분하여 조사)

(2)주로 불어오는 시기는 언제인가?(시기는 반순별 또

는 순별로 구분)

(3)어떤 경로로 이동해 오는가?(정상 경로와 이상 경로

로 구분)

(4)피해 유형 및 규모는 어떤 추세로 변화되어 왔는가?

(5)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태풍 피해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우리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

(7)태풍 경보 발령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평가의 결과도 기본 학습이나 다른 수준의 학습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판단하며, 평가의 주안점도 독창성

과 창의성, 사고의 다양성, 문제 해결력 등 고차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등급화하지 않고 제출한 결과물의

수준에 대한 특장점, 문제점, 보완점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과

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각 학생들 또는 모둠별

로 관심이 높은 분야, 조사 연구가 미진한 분야와 관

련하여 과제를 부여한다(표 9 참조). 이 과제는 강제

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학생 또는 모둠에서 스스

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교사는 그 결정을

격려하고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그 이후의 진행

상황까지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충 학습 지도 방법

1차시의 지도 내용은 심화 학습 지도 방법과 동일

하다. 기본 학습이 끝나면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학

업 성취 수준이 50% 이하인 학생과 학업 성취 수준

이 50∼70%인 학생중 희망자들로 보충반을 편성한

다. 보충반을 편성할 때 성취 수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라도 보충반에 참여하고자 하

는 학생은 보충반에 편성하고, 보충반 편성 대상자

중에서도 심화반에 속하고자 하는 학생 중 일정 수

준 이상의 학생에게는 심화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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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심화 학습 평가 (예시)

1) 다음은 어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제시하는 지도에는 가급적 지형 기복도 표시해 줄 것).

(이 유)

2) 주요 태풍 10여개를 선정하여 한 지도에 이동 경로를 그리고,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찾은 다음 그렇게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심화 학습 평가는 수행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 가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보충반 담당교사는 심화반 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를 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충반의

수업이 심화반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

들이 보충반을 기피하는데, 신규 교사보다는 학생

지도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교사, 전문 지식이 풍부

하여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보충반을 맡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

된다. 하지만 해당 주제별로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급을 새로 편성할 경우에는 두 교사가 교대로 심

화반과 보충반을 맡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보충반의 학습 내용은 난이도 면에서는 기본 내

용 교수-학습과 같거나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수준

에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약간 다양하게 다루도록

한다(그림 5 참조). 이 때 학생들은 본인 또는 모둠

의 의사보다는 교사의 판단을 준중하여 학습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해당 단원의 내

용에 따라 달라야 하겠지만 학습자 중심보다는 교사

주도의 학습 위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복습하거나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

다(표 10 참조).

학습이 끝난 뒤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기본 내용 학습에 대한 평가와 크

게 다르지 않다(표 11 참조). 대부분의 평가 문항을,

학습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고, 선

택형이나 단문 서술형 중심으로 출제한다. 평가의 결

과는 기본 학습과 동일하게 상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주안점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등급화하여 목표 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특별 보충 지도를 받게 하고,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부과

한다.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한 경우에는 심화 학습

에 대한 평가와 같이 과제물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이후에 부과하는 과제는 학생 개개인 또는

모둠의 성취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할 수 있

다. 이 때 과제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성취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해당

학생 또는 모둠에 부과하는 것이 좋다. 과제의 수준

은 심화반에서 학습한 내용 중 핵심적인 주제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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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충 학습 지도 과정

표 9.  심화 학습 이후 학생 선택 과제 (예시)

1)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자주 내습하는 지역의 주민

들이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하시오. 

2)사이클론에 의한 주요 피해 유형을 조사하고, 그런

유형의 재해가 빈번한 이유를 그 나라의 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3)미국의 플로리다 주, 일본의 규슈, 인도의 벵골 만의

주요 피해 유형을 조사하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미로운 주제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것이 좋다. 과제

물은 차후에 수합하여 평가를 하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물의 장단점이나 보완 사항 등을

기술하는 정도가 적합하다(표 12 참조). 

5. 특별 보충 학습 지도 방법

사회과의 경우 교육과정에 특별 보충 지도 과정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특별 보충 과정을 운영하

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좋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학습 부진아의 중도 탈락없이 모

든 학생이 진급하도록 하려면 사회 교과에서도 필요

한 경우에는 특별 보충 지도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

된다. 

현행과 같이 고등학교 진급시 특별한 선발 과정

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천차만별의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한 학교의 한 학년, 한 학급에 배정되기 때

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수

준 차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이 수준 차이는 사

회과의 교수-학습 이전에 이미 크게 벌어진 상태이

며, 다른 교과목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잠깐 잠깐 특별 보충 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

수준 차이를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이와 같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을

재이수하게 하지 않고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보충 학습을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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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심화 보충 학습 관련 기타 사항

1)보충 학습 이후 과제는 심화 학습 시간에 제시한

학습 내용 중 세부 항목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과제

수행. 

2)특별 보충 학습 내용은 기본 학습 및 보충 학습 내

용에 대한 상세한 부가 설명.

3)심화 학습 및 보충 학습 자료는 검정을 통과한 여

러 종류의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을 잘 활용하

고, 태풍 관련 전문서적과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표 10.  보충 학습 내용 (예시)

1) 기본 학습에 대한 반복 또는 상세한 부가 설명 방법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

(1) 태풍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하는가?  

(2) 태풍과 유사한 열대성 저기압의 예를 들어 보라

- 각각의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지역은 어디인가?

(3)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 왜 대륙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가?

- 왜 열대 이외의 다른 기후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가?

- 왜 적도 주변의 해상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가?

(4)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자주 태풍이 불어오는가?

(5) 우리나라에는 주로 언제 태풍이 불어오는가?

(6) 태풍이 불 때 그 주변을 운항 중인 선박은 대피

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미처 피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평이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학습하는 방법(주변 내용 중심으로 구성)

(1)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지 알아보자. 

-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는 지 이유도 알아보자.

(2) 지리산의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

는가?

- 다른 상황을 제시하고 행동 요령을 진술하게 한

다. 

(3)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그 세력이 급격히 줄어

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태풍은 우리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

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설

명하라.

표 11. 보충 학습 평가 (예시)

1)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기본 학습과 유사한 형태의

평가

(1) 태풍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하는가?

① 피해 규모 ② 중심 기압 ③ 중심 최대 풍속

④ 최대 강수량 ⑤ 저기압의 반경

(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3)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잘 발생하는 이유를 열거

하시오.

(4) 우리나라에 태풍이 자주 불어오는 시기는?

2) 재구성 학습의 경우에는 모둠에서 제출한 과제물 중

심으로 평가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태풍 중심의 왼
쪽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중심으로 불어드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 오른쪽보다 바람이 약하
다. 따라서 항해하던 선박이 태풍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별 보충 지도를 받아야 될 대상은, 보충 과정을

거친 후 보충학습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선

정하고, 성취 수준이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없으면 특별 보충 학습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목

표 수준은 교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되, 보충 학습에

대한 성취 수준이 60∼70% 미만인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 보충반은

보충 학습 평가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학생으로 편

성될 수밖에 없다.(그림 6 참조).

6. 사회과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제작과 활용

제7차 교육과정기에 사회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을 실시하도록 고시되어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은 기본형, 심화형, 보

충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

별 보충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대 네 종류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 한 종류의 교수-학

습 자료만 개발해도 되었던 기존의 일제식 학습에서

도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종류의 교수-학습 자료를 각 학교마다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게다가 수준

별로 서로 다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 부

담을 덜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작팀을 구성하여

가동해야 한다. 새로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만 번거롭고 지체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교사 단체

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현재 전국지리교사연합

회, 젊은지리교사모임과 각 시도의 중등지리교육연

구회 등 많은 교사 단체가 결성되어 있고, 산하 기구

로 자료 제작팀을 가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따라

서 이들 단체를 확대 또는 개편하여 수준별 교수-학

습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여기에는 기존 구성원 외에 대학·연구소·

고등학교 등에서 지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교육 전

문가, 일선 고등학교 교사,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

과학연구원 등의 장학진 등을 추가 영입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도별로 영역을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자연지리 분야에 뛰어난 인적 자원이 풍부

한 시도는 자연지리 영역의 자료를 개발하고, 인문

지리 분야에 뛰어난 인적 자원들이 풍부한 시도는

인문지리 영역의 자료를 개발하는 식이다. 전문성

제고와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개발은 각

시도가 담당하더라도, 다른 시도의 자료 제작팀이

교차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 영역의 교수-학습 자료 중에는 사진, 그래프,

지도 등이 많기 때문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도

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질, 활용도, 가변

성, 호환성 등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배포하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리 자료의 특성상

최신 자료로 자주 수정 보완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도서 자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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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특별 보충 학습 지도 과정



앞으로 사회 전담 교과실을 확보하고 필요한 기

자재를 구비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 컴퓨터와 연결된

시청각 학습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교내외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별 학습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 교사 또는 학교 차원의 홈페이지와 관련 학회나

관련 학과, 교사 단체, 사회 교과서 출판사 중심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사이트와 홈페이지는 개설도 어렵지만 유지 관리는

더욱 힘들다. 전담 운영자를 두고 수시로 자료를 갱

신하고, 학생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

이다. 

IV. 결 론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2학년도부터 고등

학교 1학년 사회 교과도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미 수준별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

서 개발도 완료되었고, 검정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

이다. 불비한 교육 여건 때문에 수준별 교육의 시행

을 전면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

무 늦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과거의 일제식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교육개혁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롭게 제안한 것

이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여

건에 비추어 볼 때,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현장

에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 하지만 더욱 심

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의 일제식 수업을 계

속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반대하기 보

다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

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많은 연구 결과

물이 발표되었지만, 각론 부분에 대한 연구 특히 현

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이런 연구는 각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해당 교과의 관련 인사들이 힘을 결집해야

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

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경우 교육과정상에 명시

된 22개 주제에 대해 심화보충형 수준별 학습을 실

시하면 된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수준별 수업

을 실시하는 주제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주제만을 대상으로 수

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 대단원, 중단원 또는 관련

주제의 형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차시마다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면 되고, 모든 주제를 대

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전 정기

고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되, 안정

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후자의 경우 다른 교과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

야 될 것이므로 사회과가 아니라 전 과목 또는 도구

교과목의 성취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

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수준별 학습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유형은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으로, 한 학급의 학생

을 대상으로 2∼3 수준의 여러 모둠으로 학습 집단

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유형은 두 학급의 학생

을 대상으로 심화반과 보충반으로 재편성하고, 각

반을 다시 수준에 따라 두 수준의 여러 모둠으로 학

습 집단을 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다.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시기와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겠다.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은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한

성취 수준 70%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심도 깊고, 창

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하며,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자기 주도적 학

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평가나 사후 과제

부과 등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보

충 과정은 목표했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평이하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교사

의 세심한 안내 및 지도와 아울러 개인별 또는 모둠

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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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학습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량 활동 시

간의 전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해

야 하며, 각 수준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합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널리 배포하여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 제작은 중

요하면서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

이므로 사회 교과 관련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

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각 학교와 교사는 이들 자

료를 검색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 또는 변환하

여 사용하면 된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평가는 학습한 내용 모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가 자료 모두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수준별 수업의

실시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하여 교사 충원 또는 보조 교사 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당 주제별 수준별 수업은 2

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시에는 모든 학생이 기

본 과정을 이수하고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2차시에

는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으

로 구분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심화 과정에

서는 모둠별로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고, 제출한

과제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추가 과제는 학생이

선택하여 각자 수행한다. 보충 과정에서는 기본 과

정을 반복하거나 별도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며,

형성 평가나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 후,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특별 보충 지도를 받고,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별도의 과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원래 의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이동

수업 방식 도입, 교실의 추가 확보, 교사의 충원, 이

수 단계의 학생 선택, 재이수 및 속진 허용, 평가의

자율권 보장,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대

학 입시의 자율성 보장, 교과서 발행 제도 변경 등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한다. 그리고 교육 관련 제도의 변화는 그 영향이 심

대하므로 반드시 치밀한 검토와 현장 연구를 통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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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매우 신

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 인간의 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교육 정책 및 방향의 전환은 더욱 신

중해야 된다고 평소부터 생각해 왔다. 따라서 수준

별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도 특정 학교 또는 특정

학년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에 연

차적으로 확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을 위해서는 고입 선

발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즉 현행 평준화 정책을 철

회해야만 가능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위임하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

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지역, 학교마다

교사, 학생, 교육 시설, 학부모, 주변 여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서로 다르다면, 그

에 걸맞는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이 공립과 사립,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부유한 지역과 빈한한 지역 등의 구분 없

이 획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요자의 입장

에서 볼 때“맞춤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교육 기회”의 평등을

“학습 능력”의 평등으로 오해함으로써 평준화 해체

에 대한 반발이 심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육과정상에는 속진 및 재이수가 명시적으로 제시

되어 있지 않음. 

4) 물론 필자는 이점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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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 때

문이다. 첫째,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둘

째, 교실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

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적용 가능성

이 높다.

5) 각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다르

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진단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

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단

계형이나 심화보충형 역시 그림 1의 3-4, 4-4 유형으

로 연결되는 이동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6) 여기에서 논의하는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기준 및

편성 시기는 단계형과 심화 보충형 모두 적용 가능

하다.

7) 허경철 외(1996)에서는 80%를 제시하였고, 조난심

외(1997)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8)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학생의 자

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학습에 몰두하여 학

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교육과정 문서에는 심화 학습 내용만 제시되어 있는

데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심화 학습을 할

때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하

는 것이다.

10)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량활동 중 2단위, 즉 연간 34시간을 추

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회과의 경우 크

게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단

위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 각 영역의 교사가 해당 전

공 영역을 지도하기에도 좋다. 

11) 아직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주제명(또는 소단원명)을 알 수 없고,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교과서마다 주제명이 다를 가능

성이 높으므로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였음. 

12) 심화반은 심화분단, 심화 모둠, 보충반은 보충 분단,

보충 모둠의 의미까지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이후의

논의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3) 기상청에서 1996년 발간한 태풍백서나 기상청 홈페

이지(www.kma.go.kr)에 태풍과 관련된 자료가 풍부

하다. 특히 기상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중 태풍 자료

실과 신문 기사 검색, 기상 배움터 중 기상 대학䧀

기상학 개론䧀8장 태풍을 참고하기 바람. 

14) 현재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내외인데, 이

에 따르면 한 분단에 10명 정도씩, 한 모둠에 5명 정

도씩 배정이 될 것이다. 학습 효과 증진의 측면을 고

려한다면 모둠 편성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

반과 하반의 인원은 학습 집단 편성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모둠별 인원도 달

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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